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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夫餘 扶蘇山城 東門址와 周邊城壁 發掘調査(1988-1991)에서는 百濟時代 版築技法을 이 

용한 城壁遺構와 關聯施設, 그리고 기와류, 토기류, 철제무기류, 금동제품 등 많고 다양한 

遺構 ·遺物이 출토되어 중요한 硏究資料를 提供해 주었다. 出土遺物 중 특히 주목되는 것 

은 정교한 장식이 가해진 金銅製 圓形光背인데, 원형의 金銅板에 蓮華文과 忍唐草文을 透 

彫한 후 뒷면에 같은 크기의 금동판을 맞대고 소형못을 박아 리벳형식으로 結合시킨 것으 

로서 그 文樣構成이 微密하고 精密하여 百濟人의 뛰어난 藝術感覺을 보여주는 한 예로 생 

각된다.  

本稿에서는 그동안 드문 예에 속하는 이 金銅光背의 出土經緯와 遺物의 樣式·製作特徵 

등을 간략하게 紹介하고자 한다.  

 

2. 出土經緯 

 

扶蘇山城은 百濟 사비시대(538-660)의 中心 都城으로서 史蹟 第5號로 指定되어 있다.  

그동안의 부분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결과에 의해 부소산성은 정상부(표고 l00m 내외)보다 

좀 낮은 해발 70-75m 지점을 둘러싼 두 개의 테뫼식 산성과 이 양자를 연결하여 외곽을 

두른 包谷式 山城 등 두 가지의 山城 類型을 갖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도면 1). 이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 城壁土壘와 出土遺物의 검토에서 백제시대에 판 

축에 의한 包谷式치 中心土壘가 처음 構築된 이후 통일신라에 들어와 軍倉터 북편이나 사 

비루 남편을 두른 테뫼식 산성이 新築되고, 기존의 百濟土壘에 대해서도 많은 補築이 이 



도면 1. 부소산성 지형도 



도면 2. 扶蘇山城 東問地發掘調査 구획도(광배출토 지점) 

 



루어졌음이 밝혀지고 있다.1) 

  본고에 소개하는 금동광배는 1991년에 실시한 부소산성 동문지와 그 주변성벽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1991년도의 백제동문지 주변조사시에 城 

壁 안쪽의 百濟 舊地表 床面에서 出土되었다(도면 2). 

  이 지역은 부소산성의 동편에 해당하는데 군창터가 있는 곳을 둘러싼 테뫼식의 산성에 

서 외곽의 포곡식의 산성으로 연결되어 北進하는 약 l00m 지점이다. 현재 외견상으로 두 

곳의 城壁切開址(門址)가 있는데, 북쪽의 것이 백제시대에 처음 造營된 것이고 남쪽의 것 

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 필요에 의해 백제 때에 처음 쌓은 성벽일부를 헐어내고 門址로 

改築한 것이다.  

  백제 때에 처음쌓은 성벽토루는 점토와 마사토를 번갈아가며 교대로 다져 쌓은 版築工 

法에 의한 것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지형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둑처럼 土城을 構築한 것 

이다.  

  이 토루의 안쪽으로는 납작한 돌을 깔아 폭 80cm정도의 보도시설을 마련하였음이 확인 

되었는데, 이 보도시설은 백제산성 구축시에 계속 노출되어 舊地表로 사용되다가 통일신 

라시대에 성벽의 대대적인 修築이 이루어지면서 성벽안쪽의 퇴적토와 함께 덮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金銅光背를 비롯한 金銅龍頭裝飾, 이수장식, 금동방울 등 몇가지의 화려한 金銅遺物들은 

약간씩 거리를 두고 흩어진 채 성벽안쪽의 백제 구지표 바로 위의 퇴적층과의 경계면에서 

출토된 것이다. 즉 出土狀況으로 보아 城의 기능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유물이 폐기 

된 후, 그 위로 推積土가 쌓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光背의 주변에는 불에 탄 흙이 함 

께 노출되었는데, 이는 유물의 廢棄 原因이 火災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도 

1·2). 

  이 유물들이 廢棄 ·堆積된 구체적인 時點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백제 멸망의 시기에  

城이 함락되면서 이때까지 사용 또는 보관되어 오던 것이 폐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出土當時에 금동광배 이외에 다른 金銅透彫裝飾片들이 광배와 포개어진 채 출토되었는 

데, 이들 유물에 대한 保存處理 결과 그 중 문양을 알 수 있는 것은 광배와는 또다른 용 

도의 圓形裝飾으로 蓮華文과 주변에 크고작은 花形文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2) 

 

3. 光背의 樣式과 特徵  

 

  광배는 앞면에 透彫裝飾을 가한 圓形의 文樣板이 있고 뒷면에 또다른 금동판을 맞대어  

리벳형식으로 결합시킨 것으로서 直徑 12.7cm, 두께는 두 원판이 각각 0.9mm에 합쳐 

 

1)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 보고』, 1995. 

  『부소산성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1994. 

   『부소산성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1995 

2) 유재은·강형태, 「부소산성 동문지 금동투조장식 보존처리」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    보고』 1995. 



진 두께가 1.8mm, 무게는 62.55g이다(도면 3, 도 3·4) 측면에서 보면 뒷면에서 앞면쪽 

으로 中心에서 周歲部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휘어져 있다. 중심부에는 불상을 고정시 

키기 위한 직사각형의 작은 구멍(柄穴)이 뚫려 있는데, ヨ기는 2mm×5mm이며 앞뒤의  

두 금동판을 결합시킨 후 날카로운 조각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앞에서 뒤로 파내었다 

(도 5). 금동판을 결합시킨 방법은 작은 쇠못을 이용하여 중앙에 1개, 주변에 여러 개를 

돌아가며 안에서 밖으로 박은 후 안쪽에서 두드려 리벳형식으로 밀착·결합시켰다.  

  앞면의 문양배치를 보면 중앙에 光와 心部와 輩光蓮華文, 그리고 周緣部에 忍冬唐草文을 

S자형으로 물결치듯 돌렸고 중앙과 주연부의 경계, 그리고 주연부 바깥쪽에는 직경 2 

㎜의 구슬모양 小圓珠를 0.6cm 내외의 간격으로 배치한 連珠文帶를 각각 돌렸다(도 6).. 

중앙부의 연화문은 6엽의 重辨으로  각 蓮辨에서  2 / 3를  약간 넘은 지점에서 연판 

을 도려내어 들어을려 소형 연판을 만들어 중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 중판 사이에는 

單葉의 間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각 중판과 간판의 사이, 그리고 간판의 판근 바로 아래 



도면 3. 扶蘇山城 出土 金銅光背 實測圖 



도 3.  金銅光? 앞면 도 4. 金銅光? 뒷면 

도 5. 

光背 앞면 光心部 및 

連花文 세부 

도 6.  

光背 앞면 주연부 세부 

 



 

 

 

 

 

 

 

 

 

 

 

 

 

 

 

에는 직경 1.8mm의 小圓을 눌러찍었고 이 원 바깥으로 放射形의 單線文을 배치하여 빛 

을 발하는 듯한 모양을 하도록 표현하였다.  

한편, 각 연판은 중앙부를 縱으로 관통하는 葉脈을 각각 표현하였는데, 이는 뾰족한 도 

구로 눌러 선을 그은 것이다. 그리고 각각 1개씩의 엽맥을 표현한 연판은 엽맥을 중심으 

로 좌우를 살짝 올려 세우고 끝을 조금 세워서 결과적으로 입체감이 생길 수 있도록 효과 

를 내었다(도 7). 

周緣部의 忍冬唐草文은 상부 중앙에 아래를 향하여 핀 인동꽃을 중심으로 하여 인동당 



초무늬를 우측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진행시켰는데 S자형으로 물결치듯이 배치하여 

纖細하고 堅緻한 文樣構成을 보여 주고 있다. 상부 중앙의 인동꽃은 중심부의 柄穴의 장 

축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는 대체적인 위치만을 맞춘 것 

으로 보이며, 이보다 柄穴의 방향은 중앙의 연화문의 연판 중심 방향과 일치하므로 연화 

문에 정확한 기준을 두고 문양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앞면의 문양배치에서 각 文樣要素 사이의 공간공간에는 빠짐없이 점을 눌러찍은 

點列文을 배치하였고, 이와 함께 문양 요소의 끝부분이나 중간부의 공간에는 單線文을 방 

사상으로 배치하여 작게 빛을 발하는 듯한 효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뒷면 

에는 별도의 문양이 없이 無文으로 처리하였는데 다만 한쪽편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 

여 「何多宜藏法師」라는 내용의 銘文을 새겼다(도 8). 이는 佛像類成類와 관련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중심부에는 柄穴이 있어 안쪽에서 눌러 새겨진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정중 

앙과 주변에는 역시 두개의 금동판 결합을 위한 작은 쇠못흔이 여러 개 남아 있다. 이 쇠 

못흔 중에는 고의로 별도의 얇은 금판을 대고 못을 박아 흔적이 관찰된다(도 9 ) . 

한편, 가장자리가 파손 · 유실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판의 뒷부분을 관찰해 보면 남 

은 鍍金痕으로 보아 앞판의 앞뒷면에 공히 鍍金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연주문의 문닫은 

밖에서 안쪽으로 打出시킨 것을 알 수 있다(도 10). 또한 전면에 걸쳐 표면을 도금한 후  

磨硏한 마찰흔이 불규칙적으로 나 있다.  

앞면의 透彫文樣의 새김방법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볼 때, 선의 연결이 매끄러운 점으 

로 보아 문양을 도안한 후 날카로운 조각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눌러 잘라내거나 작은 끌 

을 사용하여 도안된 선에 따라 떼어낸 후 거친 면을 매끄럽게 문질러 다듬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잘라낸 측면에도 鍍金이 된 것으로 보아 금도금은 문양을 투조한 후에 입힌 것 

으로 생각된다. 뒷판의 앞면은 周緣部에만 도금흔이 남아있고 투조문양의 배경을 이루는 

중앙부에는 도금흔이 전혀 없어 앞면의 투조한 문양이 드러나는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합시킨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상에서 扶蘇山城出土 金銅光背의 出土 經緯와 樣式 및 製作特徵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본 金銅光背의 문양 구성에서와 같은 蓮華文과 忍冬文 또는 忍唐草文이 결 

합되어 표현된 예는 부여지방 출토품 가운데 扶餘 軍守里 廢寺址 출토 箱形塼과 扶餘 窺 

岩面 外里 출토 蓮華文塼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携論 陵山里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金銅大香爐(국보 제 287호)의 몸체에는 연 

꽃잎을 三重으로 구성하였고 각각 瓣端을 세워 올려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각 蓮瓣 사 

이에 間瓣을 배치하여 빈틈없이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蓮華文의 위로 몸체와 뚜 

껑의 입술에 唐草文帶가 陰刻으로 배치되어 본 광배의 문양구성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 

다. 

扶蘇山城 出土 金銅光背는 이러한 유물들과 비슷한 시기에 造成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출토 상황으로 보아 이 금동광배의 주변에서 정교한 장식이 가해진 금동제 장식품들이 흩 

어진 채 출토된 점은 구체적 遺構가 찾아지진 않았지만 귀중한 금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한 百濟 王室階層과의 관련성을 짙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차후, 이와 유사한 자료가 증가하게 된다면 遺物의 年代와 文樣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